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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 주 Proposition 65관련 현황

로스앤젤레스지사

 개 요

 ❍ 1986년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주법으로 유해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성에 

대한 투표진행으로 통과된 규제

  - 캘리포니아 환경보호단체(Cal/EPA)에 속한 OEHHA(Office of Environmental 

Health Hazard Assesment)에서 관리

 ❍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체계에 독

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화학품에 사람들이 노출되기 전에 경고를 

해야 함

  - 1987년 발표 이후 현재 약 800개 이상의 

화학품이 리스트에 올라있음

  ※ 매년 화학품리스트를 재정비함

  - 집, 회사 등 사람들이 화학품에 노출될 수 있는 

환경 뿐 아니라 집안용품, 농약, 식품, 의약품, 

염색약품, 용제(solvents) 등에 섞여있거나 재료 

등 또한 포함되어 있음.  그 외에도 공사 및 

제조시에 사용되는 화학품 혹은 자동차 배기 

같은 화학처리 제품 등도 포함됨

  ※ 10명 미만의 직원을 갖고 있는 사업체 및 정부기관은 Proposition 65에 속하지 않음

  - 가장 최근인 2016년 5월, 캘리포니아는 Biphenol A(BPA)를 경고를 부착해야 하는 

화학품 리스트에 첨가.  BPA가 포함된 패키징을 사용하는 식품 및 제품은 경고

사인을 부착해야 함

 ❍ Proposition 65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사무실(California Attorney General’s 

Office)에서 주로 집행하지만 지방검사(district attorney) 혹은 인구가 750,000명이 

넘는 시의 검사(city attorney)도 집행할 수 있음

   - 그 외에 공익에 의해 개인이 소송을 통해 Propostition 65를 집행할 수 있음



 김 Proposition 65관련 현황

 ❍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현지유통 판매 중인 조미김의 안전성 검사결과 

“납”의 주정부 기준초과로 경고메세지 부착 및 대책요구

   - 납 성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재검사를 통해 주정부 기준보다 낮다는 

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으면 proposition 65 경고표기를 

해야 함

   ※ 주 정부 납 섭취기준 : 0.5ppm(성인 1인의 하루 납 성분 섭취가능 최대치)

 ❍ 2016년 4월 기준, 업체들 자체적으로 각 업체의 방침에 따라 합의하여 경고문 

부착판매하거나 대응자료를 준비하는 등 각기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음

  - 일부업체는 국내 및 현지연구소를 통해 재검사결과를 주정부에 제출

 ❍ 미국 마켓 내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김이 아닌 타국산 김의 경우 이미 

처음부터 문구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어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부착

하여 판매 중.

김스낵(YamaMotoYama) 김스낵(YamaMotoYama) 김스낵 경고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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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사이트 내 관련 질의응답 웹사이트 내 prop 65관련 설명

 김 외 타 식품관련 업체 대응현황

 ❍ 마켓 내에 관련제품 섹션에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거나 제품자체에 부착되어 있음

Trade Joe’s 마켓 수산물 섹션 경고문구

 ❍ 많은 식품업체 중 포장에 문구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회사 

웹사이트 내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proposition 65 경고문구가 무엇인지 

왜 부착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함

  - 소비자들에게 경고문구가 식품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

설명하거나 proposition 65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황을 

인지시킴



스낵업체 웹사이트 prop 65관련 설명

 ❍ 스타벅스 및 커피업체들 Proposition 65관련 소송

  - 2010년도에 스타벅스, 던킨도넛, 시애틀베스트커피, 홀푸드마켓 등 90개의 

커피판매업체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커피 내의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미드

(acrylamide)가 기준보다 높아 캘리포니아 주의 proposition 65에 어긋난다고 

소송을 제기

  - 2010년 제기한 소송은 2014년 공판에서 스타벅스는 졌고 공소신청을 하였으나 

제 2 항소구(Second Appellate District)에서 청원서를 기각함

캘리포니아 스타벅스 내 prop 65 경고문구



 시사점

 ❍ 최근 proposition 65의 안내문구관련한 소송 및 소송 전 안내문을 받는 식품

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proposition 65의 특성상 매년 화학물질 리스트를 

업데이트 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

  - 한국식품관련 업체들 중에선 현재 김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

한국산 김의 납성분 함유로 인한 소비자단체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

소송관련 안내메일을 받은 상태이며 주시 받고 있는 상황

  - 한국산 식품의 경우, 김으로 시작되었지만, 앞으로 소비자단체 및 변호사들의 

식품시장을 타겟으로 한 소송이 지속되고 다른 식품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

매우 높음 

  - 가장 최근에 BPA가 prop 65의 안내가 필요한 화학품 리스트에 오르면서 

플라스틱 및 캔식품의 안내문구 부착이 불가피해져서 식품시장 내에 안내

문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

 ❍ 캘리포니아 주는 다민족이 주거하고 있고 여러 종류 특히 에스닉식품시장이 

크기 때문에 한국식품 수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 중 한군데임.

  - 한 예로 미국 내 판매되는 김의 30%정도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비됨.

 ❍ 수출식품 특성상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패키징을 할 경우 미국 전역으로 

같은 패키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전체 내에서 prop 65 안내문을 

보고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

있음.


